
존경하는 우리 대학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께!!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러 많은 대학
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천원의 밥상'이라며 교내 식당에 대해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를 반기며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만이 시대흐름을 거꾸로 하며, 구성원 다수가 이용 
중인 학생식당, 카페 등에 대해 외주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외부 업체에 
학생식당을 맡겨 운영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나지 않자 그 피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하여 식비를 인상하
거나 아예 폐업하여 대학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화 진행이 맞
는 것인가요?

[외주화시 다양한 문제점]
첫째,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지를 외부업체에 맡김으로써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져 식비 인상으로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식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외부 업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쓰기 보다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저렴한 식자재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제공되는 음식의 질, 그리고 지금처럼 자율 배식이 아닌 부족한 양
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셋째, 외주화하게 되면 시설 개선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외부 업체에서 
맡게 되어 우리 대학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익보장,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 하여 결국에는 우리 
대학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넷째, 종전 교수회관 카페(레스타임) 외부업체 위탁 사례처럼 재계약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행정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
였습니다. 



외주화가 단기적으로 우리 대학에 비용 절감 조치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메뉴 선택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주화된 식
당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 품질이나 서비스, 제공되는 
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학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하게 됩니다. 
소비조합을 외주화한다고 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대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재투자해야 우리의 복
지가 나아집니다. 
외주화한 공감 3호(도서관 카페), 공감 4호(교수회관 분식) 두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닌 
업체가 이익금으로 가져갑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만이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먹고, 마
시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에 대해 학교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할 근본적인 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대학 구성원
의 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학생식당, 카페(공감), 우체국 등의 외주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외주화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추진 중인 외주화 반대에 우리대학 모든 구성
원(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합니
다.

-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직원 -


